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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작업치료사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적 손상 또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는 보건의료전문가이다(Schaper & 

Pervan, 2007). 재활 분야에서 작업치료사는 신체부터 

정신건강, 임상에서 지역사회, 소아부터 노인, 장애인 및 

비장애인에 이르기까지 다른 재활전문가와 비교하여 가장 

넓은 업무 범위를 수행한다(Wan, Ahmad, & Romli, 

2022). 이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작업치료학과 학생

들은 필수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통해 작업치료사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이론을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다양한 경험을 

쌓는다(Schafer-Clay, 2019). 임상실습 교육은 실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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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목적 :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방문재활 실습 동안 경험한 것을 알아보고, 본질적 의미를 파악

하여 방문재활 실습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질적 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 사이에 

작업치료학과 학생 8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또는 그룹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Colaizzi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결과 : 수집된 자료들의 의미있는 진술 276개는 30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 4개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

었다.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방문재활 실습 후 전공 지식의 확장과 기존 실습지와의 차별화된 경험과 

심리적 경험, 작업치료를 새롭게 생각하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방문재활 실습의 한계점으로는 체계

적이지 않은 실습 지도 관리와 실습 지도 선생님인 작업치료사의 역량에 따른 중재의 차이 등이 있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최근의 재활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재활에 대한 높은 관심과 필요성

이 증대되고있는 추세에 따라, 방문재활 실습이 정규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반영되고 확대되도록 하는 기

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방문재활, 임상실습, 지역사회작업치료, 현상학적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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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의 작업치료 중재와 평가 등을 경험해보고, 클라이

언트 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 및 기술, 태도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Kim, Chang, Sook, 

Chang, & Hwan, 2017). 따라서 임상실습 교육은 작업치

료사가 되기 전 실무를 경험하고 작업치료 이론 지식 및 

수행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요하다(Lee & Lee, 2022).

작업치료 교육과정은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졸업 후 

일을 시작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건과 사회복지에

서의 새로운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좇아야 한다. 이는 특

히 지역사회 내 노인 및 장애인들을 위한 재활 서비스와 

같은 정책 개발, 주요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는 분야에

서 도전해야 할 과제이다(Tomsic & Galof, 2020). 

최근 전 세계적으로 의료서비스가 병원 중심에서 지역

사회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노인과 장애인의 돌봄에 

대한 수요 급증과 함께 탈시설화 등으로 재활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에서도 2018년 11월 ‘커뮤니

티케어’ 정책이 대두되었다(Han & Yun, 2021; Woo & 

Kim, 2019).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란, 돌봄

이 필요한 노인, 장애인 등이 자기 집, 그룹홈 등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

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 및 보건의료, 요

양, 돌봄, 독립생활 지원이 통합적으로 확보되는 지역주

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8). 이 중,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

스, 방문의료 운영 등이 강조되었으며 2025년까지 커뮤

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Lee, Bae,

Shin, Lee, & Shin, 2020).

이러한 추세에 따른 작업치료적 관점에서의 방문재활

을 살펴보았을 때, 미국 및 일본, 호주 등 국외에서는 이

미 가정방문작업치료가 국가적 차원의 서비스에 포함되

어 실시되고 있다(Hong, 2019). 국내 역시 2022년 건

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이 통과되어 2023년 1월부터 실시되어지고 있

다. 이처럼 병원 및 지역사회에서의 방문재활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연

구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Woo & Kim, 2019).

앞으로 더 많은 작업치료사들이 이러한 전문적인 영역

에서 일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기에, 학교에서의 교육

과정은 방문재활과 관련한 지식과 기술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

법은 방문재활 임상실습이다(Bell, Cox, & Marcangelo, 

2014; Rindflesch, Hoversten, Patterson, Thomas, & 

Dunfee, 2013; Tomsic & Galof, 2020).

그러나 2022년 기준으로 국내 59개 대학의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방문재활이 포함되어있는지 조사한 결과, ‘지

역사회작업치료실습’ 이라는 교육과정은 존재하나, 방문

재활을 다루는 학교는 10개 미만이었다. 또한, 작업치료

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작업치료 임상실습 관련 다

수의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이 병원 기반의 실습에 초점

이 맞추어져 있으며, 지역사회 내에서의 방문재활 실습

과 관련한 사전연구는 부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방문재

활 실습 동안 직접 경험한 것을 알아보고 그 의미를 파악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제공하고자 하여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질문은

“방문재활 실습을 통해 무엇을 경험하였는가?”였다. 

Ⅱ.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질적연구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적

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란, 연구참여자들의 주관적 경

험에 대한 의미나 본질을 밝히기 위하여 그들의 생각이

나 감정, 태도 등을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 방법이다. 이

방법을 통해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선입견 없

이 기술하기 위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 자료를 수

집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질문을 최소화하

며, 보고들은 대로 받아들인다(Hong,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실제 환경에서 겪은

방문재활 실습 경험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공통의 의

미를 기술해내고자 하였다.

2.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방문재활 실습 경험이 있는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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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치료학과 학생들이며, 본인의 경험을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고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한 후 연구 참여의사를 밝

힌 대상자들로 편의표집되었다. 편의표집은 연구자가 연

구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되는 

연구참여자를 의도적으로 표집하는 방법을 말한다(Kim, 

2013; Lee, 2022). 이를 통해 총 8명의 학생이 연구참

여자로 선정되었다. 연구참여자들은 작업치료학과 4학

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서, 코로나로 인해 예정되어있

던 임상실습이 취소되어 방문재활 실습을 경험하게 되었

다. 이들은 모두 여학생이었으며, 5회기 이상 방문재활 

실습을 경험하였고, 방문재활 실습 이전에는 서울 또는 

경기도 소재 재활병원과 아동발달센터에서 성인 및 노인, 

아동 실습에 참여한 공통적 경험이 있었다. 

3. 자료수집

자료 수집은 2022년 11월 29일부터 12월 15일 사이

에 일대일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담은 30분에서 1

시간 정도였고, 연구참여자가 대화에 편안하게 임하며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서술을 할 수 있도록 조용한 강의

실, 연구실 등 방해되는 요소가 없는 장소에서 이루어졌

다. 면담의 질문은“올해 방문재활 실습을 하면서 느낀 경

험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라는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

하였다. 이후 면담 동안 중요한 주제와 의미를 부각시키

기 위하여 연구참여자에게 상황과 흐름에 맞는 추가적인 

질문을 제시하며 비구조화된 면담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수집한 연구자들은 모두 작업치료학

을 전공한 작업치료사로, 석사 및 박사과정에 재학 또는 

졸업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으로 학술논문을 게재한 경험

이 있으며, 질적연구 강의 수강이나 워크숍 참여 등을 통

해 질적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역량을

쌓았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가 면담 전 스스로 본인의 경험

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하고, 서술 시 격려와 경청을 

통해 면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면담 종료 전 연구참여자

의 서술 내용을 요약정리하고, 추가 서술할 이야기가 있는

지 확인하였다. 모든 면담은 연구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 

및 녹화되었으며, 연구자들은 현장 노트를 작성하여 면담 

내용과 함께 연구참여자의 표정이나 어투, 정서 등의 비언

어적 표현을 관찰 후 기록하였다. 면담 자료들은 연구자 

3인이 함께 검토하였으며, 의미가 명확하지 않거나 새로

운 자료가 필요한 경우 연구참여자와의 전화 면담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후 경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여 자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하도록 수집되었다고 

여겨져 최종적으로 자료수집을 종료하였다.

4.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Colaizzi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Colaizzi, 

1978). Colaizzi의 연구방법은 연구참여자들의 공통적인 

속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론 개발에 유용하게 쓰이는 분석

방법이다(Kim et al., 1999). 자료의 분석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먼저, 면담의 녹음 및 녹화본을 여러 번 듣고 

전사하여 연구참여자의 기술을 읽으며 전체적인 느낌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후 방문재활 실습 경험을 포함하는 

구, 문장에서 반복되거나 강조적인 부분, 핵심 단어로 판

단되는 부분에 밑줄을 치며 의미있는 진술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의미있는 진술들은 연구자의 언어로 바꾸어 범주

들(codes)로 정리하였다. 정리된 범주들에서 공통적인 

요소들을 묶어 주제들(themes)로 분류하고, 해당 주제

들을 주제모음들(theme clusters)으로 전체적으로 통합

하여 구조화시켰다. 마지막으로 방문재활 실습 경험에 대

한 최종적인 기술들을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

게 정리하였다. 모든 분석과정 시 연구자들은 지속적으로 

연구참여자들과 함께 면담 전사자료와 관찰자료 등을 재

확인하였다. 

5. 연구의 진실성 및 윤리적 고려

연구의 진실성은  Guba와 Lincoln의 질적연구 평가 

기준을 토대로 확보하고자 하였다(Guba & Lincoln, 

1981). 질적연구에서의 진실성이란 연구의 사실적 가치

(truth value), 적용성(applic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중립성(neutrality)의 4가지 구성을 통해 연구 결과의 

가치와 확실성을 독자에게 인정받고, 믿을 수 있다고 사

료되는 정도를 의미한다(Kim, 2007; Lincoln & Guba, 

1985; Shin, 2004). 

질적연구에서의 진실성 4가지 구성 중 첫째, 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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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연구의 사실적 가치를 위하여 금년 방문재활 실

습 경험이 있어 생생한 진술이 가능한 연구참여자를 선

정하였다. 면담을 진행한 후, 수집된 자료의 왜곡을 방지

하기 위하여 바로 녹음 및 녹화본의 전사를 진행하였으

며 연구자 3인이 반복적인 검토를 거치며 연구참여자의 

기술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면담 시 

작성한 현장노트, 전사 내용을 연구참여자들에게 확인받

는 과정을 통해 연구자가 본인의 의견을 제대로 해석하

였는지, 내용의 분석과정 및 결과가 적절한지 견해를 묻

고 검토하였다. 둘째, 적용성은 방문재활 실습에 참여한 

연구참여자로 대표성을 가지며 확보되었고, 본 연구 주

제와 유사한 임상실습 관련 문헌고찰을 통해 일반화 정

도를 비교하였다. 셋째,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Colaizzi의 

자료분석방법을 면밀히 따랐고, 연구 전반에 있어 연구

자의 선이해나 추측, 가정 등을 통한 주관적인 해석이 연

구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계하며 수집 자료를 

Code Theme Theme cluster

Home modification
Improving community 
rehabilitation major knowledge

Expansion of 
knowledge through 
clinical practice

Community-based rehabilitation

Public system

Occupational therapist's flexible service, know-how
Putting a theory into the field

A client-centered approach

Provision of assessment and intervention
Clinical understanding through 
performance in practice

One's own thoughts

Feel self-esteem

Diversified intervention The comprehensive 
characteristics of the community

Differentiated 
experience from 
existing clinical practice 
locations

Deep understanding of clients

Comfortable mood

A family atmosphereEasy rapport formation with clients

An environment for concentration

An insufficient notice

Insufficient practical guidance 
system

Differences in guidance by therapist

The importance of therapist competence

Limited tools

Fear of a new environment 

Anxiety and worries

Psychological 
experience

Worries about client response

Feel burden 

Expectations for a different experience
Expectations and curiosity

Curious about client and intervention

Trying to get closer
Positive rapport formation

The sorrow of parting

Community-based Setting Awareness A search for a career path to 
the community

Reflecting on 
occupational therapy

Reconsider career direction after graduation

Occupational Therapy Definition

Changing values for 
occupational therapy

Expansions of view for clients 

Confidence as a rehabilitation specialist

One’s future worries

Table 1. Codes, Themes, and Theme Clus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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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료조사 및 분석, 결과 제시의 과정에서 연구자 

3인 모두 ‘판단중지(epoche)’ 및 ‘괄호치기(bracketing)’

을 통해 가치중립적인 태도로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여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연구계획 사전심의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의 자발성, 연구 참여 철회 가능

성, 수집 자료의 보관 등의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였다(승

인번호:1041849-202211-SB-209-02). 

Ⅲ. 연구 결과

수집된 자료들의 의미있는 진술 276개는 30개의 

범주와 11개의 주제, 4개의 주제모음으로 도출되었다

(Table 1). 도출된 주제모음은 ‘실습을 통한 지식의 확

장’, ‘기존 실습지와의 차별화된 경험’, ‘심리적 경험’, ‘새

롭게 생각하게 된 작업치료’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실습을 통한 지식의 확장

1) 지역사회재활 전공 지식 향상

연구참여자들은 방문재활 실습을 통하여 가정환경수

정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하였고, 지역사회작업치료 및 

커뮤니티케어 등 지역사회재활이 무엇인지 와닿는 계기

가 되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또한, 기능적인 부분의 치료

이외에 지역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이해 및 공적급여 연

계 등 제도적인 부분도 잘 알아야 클라이언트들에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가정환경수정에 대해 배우기는 했는데, 단
순하게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다고 듣기만 해서
잘 모르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가서 보고, 저도 직접 어떤 게 변화되면 좋을
지 고민해보면서 많이 배웠지 않았나 생각했어요.” 
(참여자 6)

“처음에는 지역사회에서 작업치료가 어떻게 이루어
진다는거지? 라는 마음도 솔직히 조금 들었어요. 왜

냐하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만 봐서. 그리고 노인작
업치료학 시간에 커뮤니티케어를 배우긴 했는데 딱
와닿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방문재활 실습을) 나가
보니까 아 지역사회재활이 이런거구나 이해하는 데
도움을 진짜 많이 받았어요.”(참여자 2)

“솔직히 장애등급이랑 노인장기요양보험 같은 걸 하나
도 몰랐어요. 이 실습 하면서 선생님이 할머니랑 요양
보호사님한테 그런 것들 물어보시면서 기저귀랑 휠체
어 같은 것도 어떻게 받으셨는지 체크하고 어떤 혜택같
은 걸 더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실 때 확 느꼈죠.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구나.”(참
여자 1)

2) 이론을 현장에 대입

연구참여자들은 책으로 보던 것과 실제 임상은 달랐

고, 작업치료사가 클라이언트 개개인에 맞는 유연한 서

비스를 제공하고 노하우를 펼치는 것을 통하여 이론을 

임상에 연계하여 활용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정해진 치료가 아닌 클라이언트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중재가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였다. 

“책으로 봤을 때는 치료가 체계적으로 잘 될 줄 알았
어요. 막상 나가보니까 변수도 엄청 많고, 치료사가
환자 분 컨디션이나 특징, 환경 같은 것도 다 고려해
서 유연하게 대처하고 서비스 해야되는구나,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게 아니구나...”(참여자 3)

“저는 대상자 분이랑 인지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퍼즐 
맞추기나 단어 외우기 같은 것들. 그러다가 하시고
싶다고 하시는 것들도 응용하고. 여기가 첫 실습이었
는데 책에서 읽은 것 말고도 이렇게 대상자랑 이야기
하면서 그 분한테 필요하고 그 분이 원하는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구나 느꼈어요. 대상자 분도 되게
재밌어하시고 잘 따라오시고...”(참여자 6)

3) 실무 수행을 통한 임상의 이해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수업으로 평가

와 중재 방법 등을 배웠는데, 방문재활 실습을 통해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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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이언트에 제공해보니 이해가 쉬웠다고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 스스로 클라이언트에게 관심을 가지고 중재가 

필요한 부분을 찾게 되었으며, 실제로 방문재활을 경험

해보니 연구참여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느꼈다고 

하였다. 

“저는 수업이 비대면이었다보니까 일단 ROM이랑
MMT 같은 것 자체를 본 적이 없어요. 책으로만 사진
을 본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해보고, 이런
기능적인 것 말고도 클라이언트의 일상적인 부분이
랑 가정 환경이랑 낙상 평가 같은 것들도 직접 해보니
까 이해가 너무 잘되는거에요.”(참여자 2)

“방문재활 갈 때마다 오늘은 아버님이 기분이 어떠신
지, 어떤 상태이신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치료사라면 어떤 걸 해드릴 수 있을까, 가정환경수정
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하나씩 찾아가는 게
오히려 재밌었어요.”(참여자 5)

“내가 이렇게 가정에 방문해서 치료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니... 나는 대상자랑 좀 더 깊게 대화를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대상자가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치
료 말고도 힘든 부분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참여자 6)

2. 기존 실습지와의 차별화된 경험

1) 지역사회의 포괄적 특성

연구참여자들은 병원에서의 실습과 달리 방문재활 실

습에서는 신체적 치료 외에 가정환경수정, 보호자 교육, 

공적급여와의 연계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중재를 경

험하며 지역사회 영역의 포괄적 특성을 이해하게 되었다. 

또한, 지역사회가 주는 자유로움 속에서 자발적인 참여

와 노력을 통해 대상자를 깊이있게 이해하고자 하고, 다

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었다. 

“병원에서는 신체적인 부분에만 집중했거든요. 그 때
는 그냥 작업치료가 물리치료랑 별로 다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것 말고 진짜 이 분이 

어떤 점이 힘들고 불편하구나 같이 이야기하면서 알게 
되고, 매트도 안미끄러지는 것 가져다드리고,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 방법도 알려드리고...”(참여자 6)

“병원에서 과제로 SOAP을 써야되니까 환자 분이랑
이야기를 해봐라 하는 시간을 주시긴 하세요. 그런데
딱 과제라는 목적을 위한 인터뷰와 평가처럼 어떤 틀
에 갇힌 느낌이었어요. 근데 방문재활 실습에서도 똑
같은 과제를 했지만 여기서는 제가 정말 환자 분이
원하고 필요한 점이랑 치료해드려야 할 점이 궁금하
고 삶이 어떤지 들여다보고싶은 그런 느낌이어서 그
게 달랐거든요.”(참여자 1)

“방문재활을 하면서 보니까 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작
업치료사들은 공부를 진짜 많이 하고 다방면으로 접
근해야 이 사람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겠구나를
느꼈어요.”(참여자 8)

2) 가족같은 분위기

연구참여자들은 방문재활 실습이 친근하고 편안한 분

위기여서 좋았으며,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이 수월했

다고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일대일 치료 환경이라 실습

에 집중할 수 있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너무 편해서 좋았어요. 실습생으
로서는 진짜 마음 편하게 실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
각하거든요. 이건 실습이라서 온 게 아니라 가족같은
사람들 속에서 편하게 공부하러 온거야 라는 느
낌...”(참여자 2)

“환자 분도 뭔가 치료사가 왔다, 나는 치료 받아야
돼, 그런 느낌보다는 본인 집이라는 곳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저희를 대해주신 것 같아요. 친한 친구 만나
는 느낌으로. 그래서 병원만큼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
라 너무 즐겁고, 빠르게 친해졌어요.”(참여자 5)

“병원에서는 그... 빨리빨리 해야 한다는 다급한 분위
기랑 환자들이 몰릴 때는 정신이 없기도 하고, 도구도 
가져다드려야 하고 환자 분 관찰도 해야 하고 혼란스
러울 때가 많았는데 방문재활을 하면서는 일대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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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보니 좀 더 클라이언트한테 집중할 수 있어서 부담
이 없었어요.”(참여자 3)

3) 미흡한 실습지도체계

연구참여자들은 실습 전 숙지해야 할 내용이나 과제,

진행과정 등에 대한 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직접 평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나 과제의 양이 

실습 지도 선생님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졌다고 경험하고 

있었다. 또한, 치료사의 역량에 따라 클라이언트에 제공

되는 중재의 질이 달랐고, 치료도구가 제한적이었다고 

느꼈다.

“교통비 부담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으면 좋았을텐
데 그런 것도 없고, 마지막에 SOAP을 제출해야해서
평가도 해야된다는데 공지가 제대로 된 게 없어서 선생
님한테 여쭤봤더니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또 다른
선생님은 맞춰서 잘 챙겨주셨다고 하고.”(참여자 8)

“저희는 다섯 번 밖에 실습을 안나갔지만, 만약 이게
두 달 동안 하는 실습이라고 생각하면 과제가 좀 더
많아야 될 것 같아요.”(참여자 7)

“저는 같이 나갔던 선생님이 하셨던 게 병원에서 본
거랑 별 차이가 없어서...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이 치료 도중에 계속 훈수 두시는데 말리시지 못해서
치료 계획이 꼬이는 느낌이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저
랑 다르게 지역사회재활 관련한 정보도 얻고 여러 가
지 중재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참여자 8)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적어서 아쉬웠어요.”
(참여자 2)

3. 심리적 경험

1) 불안감과 걱정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 내 방문재활이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실습함에 대한 두려움과 처음 클라이언트를 대

하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었으며,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

사와 만나거나 함께 치료를 지켜봄에 부담감을 느꼈다고 

하였다.

“방문재활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어떤 걸
하는건지 감이 전혀 안와서 두려웠던 감정이 컸어
요.”(참여자 2)

“노인 분들을 접한 게 처음이다보니까... 이런 생각이 
선입견이긴 한데 아프신 분들이니까 화가 많으실 거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점이 좀 무섭게 생각돼서 내가 
화를 돋구면 어쩌지, 말하다가 상처를 드리면 어쩌지,
마음을 안열으시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했어요.”(참
여자 4)

“갔는데 보호자 분이 계신거에요. 무섭고, 보호자 분
한테도 잘해야 하니까 눈치보이고 부담스러웠어요.
병원에서는 치료 시간에 그렇게 들어와있으시지는
않았거든요. 지켜보실 때 떨렸어요.”(참여자 4)

2) 기대 및 호기심

연구참여자들은 기존에 경험할 수 없었던 방문재활 실

습이라는 색다른 경험에 대한 기대감과 그 안에서 만나

는 클라이언트와 중재에 대한 궁금함을 가졌었다.

“방문재활은 어떤 느낌인지 생소하기도 하고 반면에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작 전에 기대가 됐어요.”(참여자 5)

“처음에는 방문재활이 뭔지 모르니까 어리둥절했거
든요. 집에 가서 하는 치료라는데 누구를 만나는거
지? 선생님이 어떤 치료를 하실까? 이런 궁금증이 생
기더라고요.”(참여자 6)

3) 긍정적인 라포 형성

연구참여자들은 클라이언트와 라포를 형성하기 위하

여 그들의 상황이나 조건, 감정 등을 통해 교감을 이끌어

내려 하였다. 방문재활 회기 내내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

으려 하였고, 웃음과 격려를 통해 가까워지려 노력하였

다. 공통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긍정적인 라포 형성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다고 느끼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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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을 대하는 게 조금 무섭기도 했어요. 근데
제가 그러면 환자 분도 저를 무서워하실까봐 웃는 모
습을 일부러 많이 보여드리고 활동 잘하실 때마다 동
기부여 해드리려고 노력하니까 분위기도 좋아지고,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더 반겨주시고 챙겨주셨어
요.”(참여자 4)

“중간에 제가 못 간 적이 있었는데 왜 안왔냐고 찾으
셨다고 하고, 마지막 날에는 제가 끝나는 날에 간다고 
하니까 서운해하시면서 악수하고 끝났는데 그 때 진
짜 저 울 뻔했거든요.”(참여자 6)

4. 새롭게 생각하게 된 작업치료

1) 지역사회로의 진로 방향 모색

연구참여자들은 작업치료사가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

히 역량을 가지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졸업 후 진로 방향에 대해 새롭게 고려해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저한테는 ‘작업치료’ 하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 밖
에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이 실습을 하고 나니까 내가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나
는 환자의 질환이나 장애만이 아닌 백그라운드랑 삶
그 자체를 이해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됐어요.”(참여자 2)

“저는 특히 가정환경수정이 재미있었거든요. 이런 쪽
으로 지역사회에서 졸업하고 나서 일하는 방법도 있
겠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굳이 병원에서만
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생각보다 다양한 곳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같아요.”(참여자 5)

2) 작업치료에 대한 가치관 변화

연구참여자들은 현재 공부하고 있는 작업치료가 어떤

것인지 스스로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정의를 내려보게 

되었다고 하였다. 클라이언트를 보는 시각도 확장되었으

며, 지역사회 재활전문가로서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앞으로 좋은 치료사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을 

느끼기도 하였다. 

“작업치료가 뭔지, 내가 뭘 배우는건지 잘 몰랐어요.
그냥 공부만 했는데, 이 실습을 하면서 아... 작업치료
는 환자의 삶에 대한 모든 걸 눈여겨보고 관리해주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참여자 1)

“환자의 신체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내가
신경써야되는게 많네? 이런 것도 평가해보고 저런 것
도 알려드리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저는 환자들
을 그냥 단순히 많이 도와드려야만 될 것 같고, 얼른
향상시켜드려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컸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제가 생각했
던 것보다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거
에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참여자 6)

“저는 여기 실습 하기 전에는 졸업하고 밖에 나가면
지역사회에서 뭘 할 수 있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습할 때 선생님이 클라이언트 상태도 확인
하고, 필요한 중재 제공해주시고, 교육하시는 걸 보면
서 이런 게 작업치료사가 하는 일이구나 생각하게 됐
어요.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지역사회재활
을 이해하고 중재를 하는구나. 뭔가 자신감이 느껴졌
어요.”(참여자 2)

“진심으로 이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려면 경험도 많이
쌓고 다양한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하면서도 내가 과
연 좋은 치료사가 될 수 있을까 갑자기 걱정이 됐어
요.” (참여자 3)

Ⅳ. 고 찰

본 연구는 방문재활 실습에 참여했던 작업치료학과 학

생들의 경험을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탐구하고자 하

였다. 연구결과로 도출된 주제모음과 주제를 바탕으로 

실습생의 입장에서 방문재활 실습을 이해하고자 한다. 

첫째,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방문재활 실습 동안 지

역사회작업치료와 관련한 전공 지식이 향상됨과 함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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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만 배웠던 부분을 임상과 연계시킬 수 있었고, 직접 

클라이언트에 대한 평가와 중재를 보고 배우며 앞으로의 

진로인 작업치료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었다. 

특히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코로나로 인해 지속적으

로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였고, 예정되어있던 실습이 중

단되어 갑작스럽게 방문재활 실습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기반 실습지를 처음 경험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생소하

게 생각했던 지역사회작업치료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클

라이언트와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중재의 경험으로 전

공 지식을 구체화하고 이론과 임상의 차이를 구분하게 

되었으며, 실무적으로 어떻게 연계하는지 깨닫고 있었다. 

이는 임상실습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이론을 토대로 임

상의 질환 및 평가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향상되었다는 

선행연구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나,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은 질환 및 평가 이외에도 지역사회 재활서

비스 및 공적급여 연계방안, 가정환경수정 등 지역사회 내

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확장되

었음에 그 차이가 있다(Kang, Nam, & Oh, 2019). 

둘째, 병원이나 아동발달센터 등 병원 기반의 실습만

을 경험했던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 기반의 새로운 환

경을 경험하고, 실습 지도 관리체계와 분위기에서 차별

점을 느꼈다. 연구참여자들은 병원에서의 실습은 클라이

언트의 질환이나 장애에 초점을 맞추고 신체적인 기능의 

향상을 위한 치료가 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반면에, 

방문재활 실습은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각자가 처한 환경 

등을 고려하여 중재가 좀 더 클라이언트의 삶과 밀접하

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아쉬운 점으로는 실

습 지도 선생님인 작업치료사의 임상경험이나 전문 지식, 

역량에 따라 중재의 질이 달랐으며 치료 도구의 사용이 

병원보다 제한적이었다고 생각하였다. 또한, 실습 지도 

관리체계 역시 실습 지도 선생님마다 상이하여 클라이언

트의 평가 및 중재 기회나 과제의 양도 실습생들마다 달

랐고, 실습 진행상황이나 과제 등의 공지가 제대로 이루

어지지 않아 혼란스러움을 느꼈다. 반면, 연구참여자들 

모두가 정형화되고 딱딱하게 느껴지는 분위기의 병원 실

습보다 방문재활 실습의 분위기가 편안했고 실습에 적응

하는 것이 쉬웠다고 여겼다. 

실제로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문재활은 의미 

있는 활동인 작업이 가정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

에 작업치료사는 작업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클라이

언트의 욕구와 기능에 따라 개별화된 중재를 제공한다

(Cumming et al., 1999; Jang, 2020, Landi & 

Bernabei, 2003; Scott et al., 2019; Strong, Rigby, 

Stewart, Law, Letts, & Cooper, 1999). 따라서 방문재

활 작업치료사는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중재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의 의미 있는 활동을 파악하여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파악하고 연계하는 등의 역량

을 필요로 한다(Jang, 2020). 방문재활 작업치료사로서 

학생들에게 이에 해당하는 전문적인 지식을 제공하는 경

우, 병원과 지역사회 내에서의 방문재활 중재의 차이점을 

설명하고, 치료 도구나 방법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작업에 중점을 두어 중재 계획을 수립하고 

중재를 수행한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주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방문재활 작업치료사 역시 이러한 점

을 파악하고 역량 강화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알아본 방문재활 실습은 연구참여자들의 

학교 내에서도 처음 이루어졌으며, 그로 인해 실습 지도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

면 연구참여자들은 가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실습 지도 

선생님과 클라이언트, 실습생들 간 편안한 분위기 속에 

수월하게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고, 오롯이 클라이언트

에만 집중할 수 있었기에 만족함을 보였다. 추후 방문재

활 실습 지도 시, 위와 같은 긍정적인 경험 및 보완해야 

할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비교적 생소한 개념의 방문재활 

실습 환경에 적응하고 처음 클라이언트를 만나는 과정에

서 겪은 불안감과 걱정, 기대 및 호기심, 클라이언트와의 

라포 형성에서 여러 가지 심리적 경험을 하고 있었다. 첫 

임상실습 경험 시 실습생들은 대체적으로 생소함과 부담

감, 긴장감 및 두려움, 불안 등을 겪는다(Han & Jo, 

1999; Moon, 1998).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 역시 이

와 같은 심리적 경험을 하였으며, 기대감과 설렘을 갖기

도 하였다. 또한, 실습을 시작하고 환경에 적응해감에 따

라 클라이언트에 관심을 가지기도 하고 스스로 대응 방

식을 고민하며 노력하는 등 적극적인 실습 참여 태도를

보이며 자연스럽게 라포를 형성하였다. 학생들이 임상실

습에서 긍정적인 심리적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교수나

실습 지도 선생님으로부터 존중과 지지를 받는 것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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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며, 클라이언트와 실습 동료와의 관계 증진 역시 실

습 적응 과정에 있어 자신감과 동기부여에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한다(Kang, Nam, & Oh, 2019). 따라서 실습

을 지도하는 임상가들은 학생들의 이러한 심리적 상태를 

이해하고 격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방문재활 실습 후, 연구참여자들은 지역사회작

업치료 분야에 대해 스스로 탐색해보고 작업치료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하게 된 경험을 통해 예비 작업치료사로서 

전문적으로 성장해나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작업치료사가 되기 위하여 학생으로서 배워

야 할 전문적인 지식 및 다양한 경험의 필요성을 인식하

게 되었고, 작업치료를 단순하게 기능적인 향상을 위한 

치료로 생각하였으나 이러한 편견에 대하여 반성하고 재

정의하게 되었다. 또한,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의 재

활전문가로서 새로운 진로 방향을 고려해보게 되었고, 

클라이언트에 대한 선입견과 좁은 시각이 실습을 통해 

변화하고 확장되었음을 느꼈다. 

이상과 같이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방문재활 실습이

라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양한 실무를 경험해보며 전문가

로서의 역량을 개발하는 기회를 가졌다. 재활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지역사회작업치료 및 방문재활 역시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이기에 이에 따른 임상실습 역시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내 작업치료 임상실습교육 시 실

습생이 경험할 수 있는 중재를 분석한 선행연구의 결과

를 살펴보았을 때, 방문작업치료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

는 비율이 84.8%를 차지하였다(Kim, Chang, Sook, 

Chang, & Hwan, 2017). 또한, 작업치료학과 실습생을 

위해 임상실습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내용을 확

인하는 설문에서 방문작업치료는 실습생 수행 범위 내에

서 접할 수 없기 때문에 항목이 삭제되었다(Lee & Lee, 

2022). 본 연구의 연구참여자들이 기술한 긍정적인 경

험과 전문적인 지식의 향상, 작업치료에 대한 가치관 변

화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의 결과들은 실습생에게 방문

재활의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가 제한적임에 따라 그 필

요성 역시 충분하게 고려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추후 방문재활 실습이 정규 교육과정으로 반영되기 위

해서는 국내 임상실습 관련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

져야 하며, 병원 기반이 아닌 지역사회 기반 실습 역시 

확대되어야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교수 및 임

상가들의 지역사회작업치료와 방문재활에 대한 관심과 

근거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나타난 미흡한 실습 지도 관리체계, 방문재활 작업치료

사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중재의 질 등의 문제점을 보

완하려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방문재활 실습은 

학생들이 지역사회작업치료에 흥미를 가지고 지역사회 

내 재활전문가로서 자신감을 가지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일 교육기관 내 8명의 작업치료학과 학생

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하여 개인적으로 기술한 경험을 

분석한 것이므로 방문재활 실습 경험이 있는 전체를 설

명하기에는 다소 제한점이 있다. 또한, 연구참여자들이 

모두 여학생으로, 남학생과의 경험에 차이가 있을 수 있

다. 마지막으로 방문재활 실습 회기가 총 5회기로 그 수

가 적어 충분한 경험이 어려웠던 부분이 제한점으로 여

겨진다. 그러나 방문재활 실습에 대한 사전연구가 부재

하며, 해당 교육과정을 다루는 학교가 부족한 실정에 따

라 본 연구를 통해 방문재활 실습의 중요성 및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음에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

의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실습 교육과정에 방문재활 실습

을 포함하고, 학생들에게 지역사회작업치료에 대한 전문

적 지식을 제공하며 기존 실습지와는 차별화된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방문재활 실습에 참여한 8명의 작업치료학

과 학생들이 경험한 것들에 대하여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은 방

문재활 실습 후 전공 지식의 확장과 기존 실습지와의 차

별화된 경험과 심리적 경험, 작업치료를 새롭게 생각하

게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겪었던 방문재활 실습의 한계점으로는 체계적이지 않은 

실습 지도 관리와 실습 지도 선생님인 작업치료사의 역

량에 따른 중재의 차이 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대부분이 지역사회작업치료 및 방

문재활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의 향상, 편

안한 분위기 등의 긍정적인 경험을 기술하였다. 이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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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활 실습이 작업치료사가 되기 전 방문재활에 대한 

실무 경험 및 이론, 기술 등을 익힐 수 있는 중요한 사항

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재활패러다임의 변화

에 따른 커뮤니티케어 및 방문재활에 대한 높은 관심과 

그 필요성에 따라,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이 지역사회작업

치료 및 방문재활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습

득할 수 있도록 방문재활 실습이 정규 임상실습 교육과

정에 반영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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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Home-based Rehabilitation 

Fieldwork Practice of Students in Occupational Therapy

Eom, Yunjeong*, M.S., O.T., Jeong, Yoo-gyeong**, B.H.Sc, O.T., Jung, Minye***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octor’ Cours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Master’s Course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Software and Digital Healthcare Convergence, 

Yonsei University, Professor

Objective: This study aims to determine what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Occupational Therapy experienced 
during visiting rehabilitation practice and to understand the essential meaning so as to provide a wide 
understanding of visiting rehabilitation practice.

Methods: Among qualitative research approache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were applied  for data 
collection through one-on-one interviews with eight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between November 29 and 
December 15, 2022. Colaizzi's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e data analysis.

Results: A total of 276 meaningful statements among the collected data were derived from 30 codes, 11 themes, and 
4 theme clusters. It was found that after home-based rehabilitation fieldwork practice,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came to think of new experiences, psychological experiences, and occupational therapy as being different from 
pre-fieldwork practice. The limitations included unorganized fieldwork practice guidance management and differences 
in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level of competence of the occupational therapist.

Conclusion: Owing to the recent changes in the rehabilitation paradigm and increasing interest and need for 
community care and home-based rehabilitatio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reflect and expand 
home-based rehabilitation fieldwork practice in a regular clinical fieldwork practice curriculum.

Key words: Clinical fieldwork, Phenomenological method, Community-based occupational therapy, Home-based 
rehabil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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